
금호T&L, 유연탄 저장고 또 “화재”
2월19일 무너진 저장고에서 화재 발생 … 철거 제때 못해 공기에 노출

2월19일 준공 5개월 만에 무너진 전남 여수산업단지 소재 금호T&L의 유연탄 저장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3월23일 오후 4시58분께 여수시 낙포동 금호T&L의 발전용 유연탄 저장고 3기 가운데 2월19일 무너졌던 2

호기에 보관된 유연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붕괴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금호T&L이 증거보전신

청을 한 상태에서 노동부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일부

유연탄 반출 작업을 진행하던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 나자 소방대원과 경찰, 산업단지 직원 등 50여

명과 사다리차 등 19대를 투입해 긴급 진화에 나섰으

나 구조물 높이가 60m에 달하는데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다가 1시간 30여분 만에 불길

을 잡았다.

금호T&L 관계자는 “유연탄이 강한 바람에 날려 1,

3호기 쪽으로 불이 옮겨 붙는 것을 막는 작업도 진행

하고 있다”며 “화재는 유연탄 온도가 높아지면서 자연 발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연탄은 휘발성이 있어 공기와 접촉하면 산화작용이 시작되면서 자체적으로 열을 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6만8000톤의 유연탄이 보관돼 있던 무너진 2호기는 일부 반출작업을 진행하면서 현재 4만8000톤이 남

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T&L과 시공을 맡은 이테크건설, 감리사 한국전력기술 등의 의견차이로 붕괴원인 조사를 위한 감정인

선임이 지연되면서 유연탄 반출과 시설 철거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사고의 원인이 된 것으로 나타

났다.

금호T&L 관계자는 “공기에 노출된 유연탄이 자연 발화하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감정인

을 선임해 붕괴사고 원인조사를 시작하면 유연탄 반출과 시설철거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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